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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길은 잇고, 물길은 잡고”
평택시 집단민원 ‘조정’ 해결

- 서부내륙고속도로 내기육교 보행로 설치 및 교차로 이설, 배수로 정비 합의

□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마을 보행로 단절, 농경지 침수 등의 

고충을 호소하는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 이하 국민권익위)는 대전

지방국토관리청(이하 대전청), 경기도 평택시와 협의해 서부내륙고속

도로 내기육교에 보행로를 설치하고 교차로를 이설하는 한편, 주변 

배수로를 정비하기로 합의했다. 

□ 대전청과 민간투자사업자인 서부내륙고속도로(주)는 2019년부터 

평택과 익산을 잇는 총연장 137.7㎞의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속도로 본선이 평택시 포승읍 면도101호선을 관통

하게 되어 이설도로로 고속도로 상부를 지나는 고가차도인 내기육교를 

희곡리에 건설 중이다. 

   그러나 내기육교에 보행로가 없어 주민들은 걸어서 육교를 건널 

수 없고, 내기육교와 부체도로가 연결되는 교차로는 경사가 급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컸다.

또 고속도로 배수로가 마을 사유지에 연결돼 집중호우 시 흙이 흘러

내리고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대전청과 평택시에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으나 사업 

시행 주체 등 일부 쟁점을 두고 의견이 달라 수개월째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이에 마을주민 346명은 지난해 6월 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피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를 실시해 육교 내 보행로 확보와 교차로 

이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고속도로 측면에서 유출되는 빗물로 인해 사유지에 침수 피해 

등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대전청은 내기육교에 폭 1.5m의 보행로를 확보

하기 위해 차선을 조정하고 교차로를 아랫쪽(남쪽)으로 이설해 회전

반경 등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측면에 총 길이 

290m의 배수로를 설치·정비하기로 했다. 

평택시는 전체 배수로 정비 대상 구간 중 대전청이 시행하는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을 정비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적극 협력해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라며, 합의된 조정내용을 신속히 이행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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